
체류신분 관계없이 창업정보 무료제공

입력일자: 2010-01-23 (토)  

“창업 희망자들이라면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스코어(SCORE)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

있습니다.” 

 

연방 소기업청(SBA)의 스코어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 많은 한인 전문상담가를 확보할 것을 

약속하며 한인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다양한 서비스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. 스코어는 자영업자

의 창업과 운영 상담을 위한 비영리기관으로 SBA의 지원금으로 운영된다. 스코어 오피스는 뉴

욕시 챕터를 포함, 전국에 389개의 챕터가 있으며 뉴욕에는 퀸즈 스코어 오피스를 포함, 8개의 

오피스가 운영 중이다. 플러싱에 자리한 퀸즈 스코어 오피스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인들을 대

상으로 지난해 12월 문을 열었다. 

 

해리 데넨버그 뉴욕시 스코어 부의장은 “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크레딧, 융자 등 창업관

련 상담부터 창업을 위한 서류절차까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”며 “스코어의 목적이 

창업 및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창업 희망자들의 무리한 사업 진행을 막아 손해를 입

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니만큼 한인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”고 전했다. 데넨버그 부의장은 이어 

“상담을 진행해보면 피상담자 중 30%는 경험과 지식 등 창업에 대한 준비가 부족함에도 무리하

게 추진하고 있다”며 “한인들의 이용률이 저조한데, 현재 어떤 창업이 유리한지, 체류 신분에 따

라 정부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, 어떤 서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 다양한 정보를 

퀸즈 스코어를 통해 많이 얻어갔으면 한다”고 밝혔다.뉴욕시에서는 매달 약 1,000명이 스코어 

오피스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이중 아시안계 자영업자들은 5%미만으로 참여가 현저히 낮다.  

 

이명석 뉴욕한인상공회의소회장은 “뉴욕 한인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퀸즈 스코어 오피스가 운영

되며 지난 주 시험 운영 결과 한인 피상담가들은 대부분 융자에 관심을 보였다”며 “한인자원봉

사 3명이 매주 상담을 진행 중이며 전문 사업가들을 중심으로 추가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하는 등 

한인 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전했다.상담시간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2~5시까

지 이며 사전 예약이 필수다. 앞으로 소규모 창업을 위한 월례 세미나 역시 기획하고 있다. 퀸즈 

스코어 오피스는 한인 및 중국인 커뮤니티를 위해 지난해 12월 문을 열고 일주일전 시험 상담을 

마쳤다. 퀸즈 스코어 오피스에는 이 회장과 이승원 웨비오 대표, 배지현 진 이미지 컨설팅 대표

가 한인상담을 전담하고 있다. 문의:718-359-4222 <최희은 기자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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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방 소기업청(SBA)의 스코어(SCORE) 관계자들이 한인들의 서비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2

일 플러싱 퀸즈 크로싱내 스코어 오피스에 모였다. 은퇴한 전문가들이 자원봉사하는 상담 기관 

스코어는 창업의 모든 절차와 요령 등을 한인들에게 전수할 예정이다. 오른쪽부터 제프리 구 중

국어 전담 상담자, 해리 데넨버그 뉴욕시 스코어 부의장, 이명석 뉴욕한인상공회의소회장, 배지

현 진 이미지 컨설팅 대표, 버나드 할로웨이 스코어 직원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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